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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 한복판에도 뉴욕의 센트럴파크, 런던의 

하이드파크가 부럽지 않을 만큼 숲이 우거지고 흙냄새 가득한 공원

이 있다. 바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이다. 원래 이 터는 옛날에는 

임금이 사냥하고 무예를 검열하던 곳이었고, 충청도와 경상도를 오

가며 물자를 나르는 뚝섬 나루터가 있었다. 한강이 개발되기 전에

는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했다. 그러다 1950년대 이

후 들어서 있던 경마장, 체육공원, 골프장 등을 과감히 이전시키고 

2005년에 15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였다. 

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, 체험학습원, 생태숲, 습지생태원 등 4가지

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. 그 중에서도 ‘서울숲 공원길’

은 주로 문화예술공원과 체험학습원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

길을 말한다. ‘서울숲 공원길’은 하늘을 향해 가지가 쭉쭉 뻗어있는 

다양한 수종의 숲길과 넓은 잔디밭, 호수와 각종 테마정원 등 계절

마다 공간마다 제각각의 매력을 뽐내는 공간들이 모여있어서 산책

과 운동, 소풍 등 휴식을 위해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.

서울숲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최초의 

공원으로, 시민들 스스로 공원을 가꾸고 즐기는 곳으로 만들어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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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계절이 즐거운 놀이동산

걷는구간	 수변휴게실 커뮤니티센터 → 숲속길 → 
	 가족마당 북쪽 산책로 → 스케이트파크 
	 → 군마상 → 갤러리정원 → 곤충식물원 
	 → 이벤트마당 → 서울숲다리 → 
	 수변휴게실 커뮤니티센터

걷는거리	 2km  

소요시간	 1시간 	

추천시기	 사계절 

난이도	 ★ 초급코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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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숲 안에 조성된 생태숲에서는 꽃사슴, 고라니, 야생조류 등을 관찰할 수 있다. 

서울숲 홈페이지에서 에약을 하면 사육사가 동반하여 동물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

배우고 접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
그래서인지 남녀노소,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숲을 아끼

고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. 산책로를 따라 나란히 걷는 노부부, 

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아이들, 편안한 옷차림으로 커피 한 잔 들

고 얘기를 나누는 중년 부부 등 동네 사람들 모두 스스럼없이 숲과 

어울린다. 

특히 서울숲에는 벚나무길, 메타세쿼이아길, 노란 은행나무길, 붉게 

물든 대왕참나무 단풍길, 갈대가 춤을 추는 바람의 언덕 등 크고 작

은 숲들이 한데 모여있어서 계절별로 가장 예쁜 길을 찾아다니는 별

미가 있다. 그리고 넓은 잔디밭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조성되어 

있어서 가족끼리 도심 속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딱 좋다. 곤충식물원

에 가면 추운 겨울에도  나비와 신기한 곤충들, 동물들을 만날 수 있

으니 꼭 들어가 보길 권한다.

 	 	 �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3번 또는 4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숲이 보인다.   

	 	 02-460-2905 서울숲

	 	 연중무휴(일부 시설 월요일 휴관) / 서울숲 유료주차장 이용 

	 	 화장실, 휴게시설 별도로 있음 /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가능

	 	 애견 출입 가능(목줄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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